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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자료 >

손명수 차관,“코로나 이후의 교통, 그리고 도시 공간의 혁신”강조

12일 국토연 간담회서‘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심도 논의 

☐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12일(화)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국토와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시나

리오와 대응 방향을 진단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 교통연구원과의 첫 포스트 코로나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로, 코로나19 이후 국토 도시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교통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2차관실 

릴레이 정책간담회의 일환이다.

☐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생

존에 유리한 대규모의 밀집된 도시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오히려 

이러한 도시 구조가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며,

향후 전염병 등 상시 위기 대응을 위해 이제는 코로나 팬더믹 이

후 건강한 미래 국토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코로나 19는 종식되더라도 도시 구조, 삶과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만큼,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 넘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여는데

있어 국토연구원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논의를 시작

으로 앞으로 국토연구원과 국토, 교통 분야의 정책 협의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2 -

ㅇ 아울러, “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끌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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